
◆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 분배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400년간 애굽에서 서러운 노예생활을 겪었고, 거친 광야

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7년이라는 긴 시간 힘든 

전투를 치른 소산을 얻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다. 

그는 열두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

의 고백을 한 사람이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가 정탐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

하셨기에(민 14:24) 40년이 넘도록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

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연단받

을 때나 그 후로 가나안에서 수없는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항상 기도하며 기다려 온 것이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이르자 그는 하

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한다. 

갈렙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어떤 대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연단 가운데 더욱 견고해진 믿음

의 표현이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험한 산악지대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이었으며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강한 

민족이 사는 땅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그는 

자원해 여호수아의 짐을 덜어 주려고 했다. 마침내 

갈렙은 그 믿음대로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비

옥한 땅을 차지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인다.      

◆ 요셉 지파의 불평과 믿음 없는 고백      

갈렙을 필두로 해 본격적인 토지 분배가 시작됐는데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

세에게 명하신 원칙이 있었다. 토지 분배는 인구 비례에 

따라 하되 어떤 토지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인가는 하

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이다(민 26:54~55).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이하를 보면 유다, 요셉 자

손 순으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는 도중에 한 가

지 문제가 생겼다. 요셉 자손들이 원래 한 지파이면서

도 하나님께 축복받아 두 지파를 이룬 만큼 다른 지파

보다 더 많은 기업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수 

17:14).

�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은 다른 지파에 비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앙 지역의 기름지

고 좋은 토지가 넓은 영역에 걸쳐 있었다. 그런데도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경작할 

땅이 부족하다면 삼림을 개척해 영역을 넓히라고 한

다. 하지만 그들은 산지를 점령한다 해도 여전히 좁으

니 더 넓고 좋은 땅을 달라고 한다. 이는 수고하지 않

고 더 좋은 것을 취하려는 마음과 자신들이 큰 족속

이라 해서 섬김받기 원하는 높아진 마음에서 나온 것

이었다.  

더구나 자신들이 점령할 땅의 거민들에게는 철병거

라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믿음 없는 말까지 서슴없

이 한다(수 17:16). 상대에게 철병거가 아니라 어떤 무기

가 있다 해도 그동안 함께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

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전혀 두려워할 까닭이 없

는 것이다. 

이때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며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며 나갈 때 정녕 하나님 축복을 받아 마음껏 지

경을 넓혀갈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요셉 지파는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업 안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함

으로(수 16:10, 17:12~13)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여호수아와 레위 지파의 기업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요단 동편과 서

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아직 여호수아에게

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

만 맨 나중에서야 기업을 얻은 것이다. 게다가 그의 기

업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는 산기슭에 가까운 곳으로 

그 땅은 성읍을 다시 중건해야 할 정도로 황폐한 상황

이었다(수 19:49~50). 이처럼 섬김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

면서도 오히려 섬기고 양보하는 여호수아였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모든 지파들이 토지를 분배받

은 후에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자신들의 몫을 받게 된다. 이때 레위 지파는 토지가 아

닌 하나님께서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셨다(민 18:20). 비

록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도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들판은 분배를 받

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

게 하심으로 백성이 항상 하나님 계명을 가까이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이다. 

�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성

막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었다.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

치는 귀한 사명을 맡았다(신 33:10). 하나님께서는 이

들이 세상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

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다. 

곧 기업이나 토지의 소산물 대신 백성이 하나님께 드

린 십일조와 각종 예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 

것이다. 레위 지파란 기름부음받은 주의 종들과 성전

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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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분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복을 어느 정도 마쳤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저항세력을 몰아내고 

온전히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 남았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지파가 연합해 

정복 전쟁을 이끌어간 것과는 달리 

각 지파가 얼마나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고 순종하는가에 따라 

기업을 분배케 하셨다(수 13~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수 14:2~4)


